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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매체와 도시 공간의 관계 
― SK Telecom의 CRM Zone 프로젝트를 통해 본 새로운 유형의 도시 공간과 그 의미
우 연 광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전송 능력이 확대되고,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전송·교환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 구석구석의 일을 신속하게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컴퓨터와 미디어, 통신 분야간의 통합과 수렴이 이루어지면서 거대하고 영리한 정보 흐름의 네트워크가 우리 삶의 중요한 환경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생활의 장(場)이 되는 도시도 이러한 흐름 속에 예외일 수 없다. 도시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관계맺음이 일어나던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문화적 삶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의 순간적인 흐름들을 운반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교차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바일이라는 말은 이제 일상에서 매우 자주 쓰이고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이것만큼 잘 드러내고, 설명하는 말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모바일의 특징인 이동성과 즉시성, 개인화의 용이성 등을 우리의 일상을 연결시켜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모바일은이동(footwalk)과 정보통신서비스(network)를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크, 물리적 공간과 전자적 공간을 매개하는 이른바 네풋워크를 실현한다. 아울러 이동 통신의 발전으로 가상의 추상적인 이미지였던 통신 인프라―인터넷과 생생한 정보가 있는 현장이 연결된다. 현장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은 작지만 주변의 생생한 정보가 요소로 엮어지는 것이다.

 Randon Walser에 따르면, 그는 신체의 전부를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의 가상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사이버공간을 더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서핑과는 달리 직접 내 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공간의 보다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장치처럼 특수한 기계장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휴대전화 등을 들고 다니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는 도시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도시 공간에 새로운 유형의 장소를 출현하게 하고 있다. 

 국내굴지의 이동통신기업이 을지로 빌딩에 계획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Zone이라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도시 공간의 변화 양상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거대 글로벌 기업이 자신의 사옥에 공공 장소(public space)를 만들려는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다. CRM Zone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상점, 음식점, 카페,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공간, 가상공간 체험장소(Virtual Reality Space), 게임 플라자, 라운지, 커뮤니티 센터, 정보교류 광장(Free Information Zone), 소비자 공간(Customer Space), 이벤트 홀, 갤러리, 미래 생활 체험관(Future Life Experience Space), 비즈니스 센터, 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상당부분이 모두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들을 물리적 공간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의 행위가 인터넷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와는 반대방향(converse)을 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곳에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은 이 공간에서 고객의 정보를 가치 창출과 결합시키며,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진 공공 장소와 상업적 공간을 결합시킨다. 즉 다양성(multiplicity)의 공간이 된다. 더 나아가 CRM Zone은 사람과 정보, 공공 장소와 상업 공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물리적 공간과 전자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소가 되고, 새로운 도시 공간의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처럼 각 영역을 넘나드는 문턱(threshold), 사이 공간(interspace)으로서 CRM Zone은 작동한다. 또한 CRM Zone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공 장소를 공유하면서 각자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상상을 펼칠 수 있다. 가변적인 공간 구조는 수많은 경로를 통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개인적(customized)환경을 만들 수 있다. 끝으로, CRM Zone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간(Space For the Invisible)이다. 앞서 언급한 개인적 환경이란 어느 개인만을 위한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환경이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자적 환경, 전자적 공간의 연출(setting)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보이지 않는 환경이다.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상품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 등은 이용자들의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장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디지털 장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Kevin Lynch는 도시 공간의 의미를 말함에 있어,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인지적 연대를 표상하는 복합성이 바로 도시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CRM Zone은 정보통신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의 실마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 새로운 도시공간의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 안에서 개인은 주어진 공간을 떠도는 존재가 아니다. 이동통신매체 등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을 새롭게 결합시키고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서점에서 책을 읽으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여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예약할 수 있다. 이 때, 이동전화를 통해 친구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링크해 놓은 정보 서비스에서 새로 나온 책의 정보가 메시지로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개인에게 있어 도시 공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개인이 물리적 공간과 전자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구성요소들 간에 관계가 계속해서 새로이 형성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Proshansky는 미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기능적이고도 아름다운 장소에 대한 생각(sense of place)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장소에 대한 생각을 일상 생활의 물리적 기본 환경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행동에 관한 기억과 생각, 감정, 태도, 가치 선호, 의미 등을 통해 현실 세계와 관계된 개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즉, 기술이 발달하였고, 물리적 공간도 중요하지만 결국 새로운 공간의 탄생은 이 둘의 직접적인 연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공간 모두 인간의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이므로, 어떤 활동이 벌어지는가에 따라 공간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현대의 복잡한 인간 활동은 이미 전자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시 공간의 본질이란 이처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장소에 대해 갖는 생각이 물리적 세계와 전자적 세계를 넘나들며 이들을 다양하게 관계지움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를 건축적 공간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과 외형이 삶의 질과 쾌적성을 만족시키는지 즉, 살기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두 공간 사이의 결합을 넘어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내는가가 우리에게 문제로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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